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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배경

허혈성 심장질환은 세계적으로 높은 사망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치주질환과 허

혈성 심장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. 또한 급성 심장

질환이나 재발에 대한 치주질환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

치주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과의 연관성 및 급성 심장질환 및 재발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.

연구방법 및 재료

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 내원하여 심혈관조영술을 시술받은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

50% 이상의 혈관협착을 보이는 사람을 질환군으로 혈관협착이 없는 환자를 대조군으로 분류하였다. 임

상치주검사에서 염증지수, 치태지수, 치주낭깊이, 임상부착수준, 탐침시 출혈이 검사되었고 군 간 비교

하였다.

연구결과

질환군과 대조군의 비교에 있어서 치주상태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급성과 만

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비교하였을 때 급성 심장질환군에서 평균 치주낭깊이와 4, 6mm 이상의 치주낭

깊이를 보이는 부위의 수가 유의하게 많았다.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재발율을 치주질환의 심도에 따

라 비교하였을 때 재발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

결론

이상의 결과로부터 치주질환의 심도는 모든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기보다는 급성 허

혈성 심장질환의 발현에 유의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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